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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기회를 준다. 
 
  
<기술의 변화>  
대용량 데이터가 나온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방식의 다양화된다. 머신러닝 등  
오픈소스 운동 - 가용한 오픈소스가 놀랍게 많아진다.  
 

 
 
한 사람이 여러 신원 정보를 갖는다. 
 
한사람의 영향력이 더 많아졌다. 인구구성원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이 바꿨다. 
 



 
 
전세계가 글로벌 교실이 된다.  
 
 
 
 
실시간 통역기로 한국 시골 사람이 미국 알라바마 사람과 바로 바로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충분하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된다.  
 
 
음석인식, 패턴 파악이 놀랍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구글이 번역해준다. 머신러닝으로 돌리면 번역이 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 진다.  
 
 
컴퓨터에 있는 비구조적인 기록 등을 머신러닝으로 다양한 과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머신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머신과 좀더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의료 분야 적용> 

1.​ 환자 의료 기록 
2.​ 환자 가족력 



3.​ 다른 사람들의 의료기록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 환자에게 처방해야 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방 받을 수 있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된다.  
 
 
 
아이들에게 코드를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하이브리드 세계의 여러 플랫폼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리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물리 세계가 안정된 것처럼  
디지털 세계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정보 사회가 안정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많은 시간을 점점 더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디지털 세계를 원유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곳에 진입하려면 여러 장벽이 있겠지만 원유만큼 지정적인 장벽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머신 러닝 모델이 있어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와 원유를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들은 이런 상황을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나라들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분쟁보다 온라인에서 분쟁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킹 시도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허위 정보 허위 뉴스가 흘러 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허위 정보 뿐 아닌 허위 선전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무례함, 사이버 폭력, 애국심 유발 폭력들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인 것인지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킹 시도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인위적 군대들 - 자신을 숨기고 분쟁을 유발하는 것  
 
 
내가 코딩개발자들에게 물어보니, 디지털 안에 정보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 한다.  
 
디지털 세상은 규칙, 룰이 없다.  
 
잠정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스스로 방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액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액체를 뿌렸다고 했을 때, 바이러스가 있음을 느끼고 도망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안 취약성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보통 보안 취약할 때, 피하는 방법을 씁니다.  
 
건강이나 물리적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세계를 우리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직업과 가족이 건강하면 물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오염된 이메일을 쓰면 가족 전체가 오염되게 됩니다.  
 
 



 
 
와 린다 님! 
 
 
 
사이버보안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혁신을 인센티브 안에 넣어줘야 한다.  
 



 
실험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구글은 자기 시간의 20퍼센트를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인센티브를 준다.  
 
 
 
 
나는 혁신의 공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호기심이 없다면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경영진이 호기심이 없다면 혁신이 있을 수 없다.  
 
직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모을 지 생각해야 한다.  
 
스킬이 중요한 사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지  
 
정말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가 라고 물어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잘 이야기 해주는  
 
빨리 적응 전환할 수 있는 직원이 중요하다.  
 
 
 
투명성이 필요하다.  
 
열린 대화 투명한 대화가 있어야 협업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인생 중 절반을 살기 때문이다. 에어컨 
발명자  
 
 
 
질문자가 대박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고용하시나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다양한 사람을 고용했었다. 변화를 이끌어 냈다.  
 
 
두번째 질문(소셜 미디어?) 에 대한 답 -  
소셜미디어의 단점도 있지만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다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차세대들이 해결해야 될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과거에 축적된 자료, 지금까지 습득된 방식이 있었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참고자료가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기술 탓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삼성TV를 많이 보는 것을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많은 시대에 휴머니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을 활용할 때 우리의 행동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세번째 질문(앞으로의 교육은??)에 대한 답 - 
 
전세계의 상황 전세계의 학생들은 과학 AI 뿐 아니라 인문학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컴퓨터과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합니다.  
 
컴퓨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배워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시장도 배워야 합니다.  
 
인문학에서 중국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중국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문을 각각의 트랙에서 배울 수 있도록 통합하는 새로우 학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만 따로 따로 가르치게 되면 혁신을 놓치게 됩니다.  
 
 
 
 


